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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laide Hills 애들레이드 힐스

애들레이드 힐스는 애들레이드시의 동쪽 그리고 맥라렌 베일의 북쪽에 있

는 포도 재배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바다에서 가깝고 고도는 600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 가장 시원한 곳 가운데 하나

이다. 이러한 떼루아로 인해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화이트 품종인 

샤르도네와 소비뇽 블랑에 훌륭한 잠재력을 보인다. 북부 지방에서는 나

는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 누아 또한 훌륭하면서 숙성된 맛을 선사

한다. 이 지역은 농장, 과수원, 그리고 와이너리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이

다. 고풍스러운 마을과 활기 넘치는 시골의 평화로운 일상도 엿볼 수 있다.

Barossa Valley 바로사 밸리

바로사 밸리는 호주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산지이다. 

호주와인 총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많은 와인을 

내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의 토양과 자연환경은 포도의 재배에 아주 적

합하다. 날씨가 매우 더우며 연간 500mm의 강우량을 보여 적은 편이나 

일조량이 넉넉해 포도의 성장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록세라

(Phylloxera, 포도나무 뿌리를 먹고 사는 작은 진딧물 같은 곤충)의 영향

을 받지 않은 100년 이상의 오래된 포도나무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의 지형과 기상은 캘리포니아의 나파밸리, 그리고 보르도와 유

사하다. 토양은 갈색과 짙은 회색의 사토로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이 지

역은 레드 와인이 우세하며 특히 쉬라즈는 수세기부터 이어져 온 주된 포

도품종으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그밖에 리슬링, 까베르네 소비

뇽, 세미용, 샤르도네 등이 재배된다.

Clare Valley 클레어 밸리

클레어 밸리는 이든 밸리와 함께 호주에서 최고의 리슬링이 

나는 곳으로 이름나 있는 산지이다. 남부 호주 내륙 쪽, 북에

서 내려오는 롭티 산맥의 자락에 자리 잡고 있다. 처음 이곳에 

포도나무가 식재된 것은 1840년대 초이지만 실제 와인 산업의 

시작은 1852년으로 간주된다. 산지의 세부지역에는 오번, 클

레어힐 리버, 플라쉬 힐 리버, 세븐 힐, 워터베일 등이 있다. 산

지 내에서는 다양한 기후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대륙성 기후를 띠며 밤이 서늘한 편이다. 토양은 테라 로사를 

비롯해 전판암으로 되어있다. 연 강우량은 630mm로 무더운 

여름에는 관개가 필요하다.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리슬링, 샤

르도네, 세미용, 소비뇽 블랑, 까베르네 소비뇽, 쉬라즈, 까베

르네 프랑, 그르나슈, 메를로, 피노 누아 등 다양하다.

바로사 밸리

Coonawarra 쿠나와라

쿠나와라는 호주에서 최고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생산하는 지

역으로 꼽힌다. 라임스톤 코스트 권역에 속해 있는 산지로 남

호주의 최동남단, 빅토리아 주 경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1891년에 처음으로 포도나무가 식재되었다. 서풍과 남극에서 

오는 차가운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이곳은 해안에서 80km 떨

어져 있는데, 비교적 온화한 해양 기후를 누린다. 이로 인해 여

름은 비교적 건조하고 적당히 선선한 편이다. 쿠나와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테라 로사(terra rossa)’라고 불리는 붉

은 토양이다. 이 토양은 배수가 잘 되는 한편 적절한 습기를 머

금고 있어 포도 재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마련한다.

Eden Valley 이든 밸리

이든 밸리는 바로사 권역에 속해 있다. 총 포도밭 면적은 

1,875ha. 호주에서 비교적 서늘한 기후 지대에 꼽힌다. 언덕이 

발달한 이든 밸리에서는 해발고도와 경사면에 따라 기후가 미

세하게 다르다. 연간 걍우량은 750mm이며 수확기에는 

280mm에 불과하다. 이 지역의 와인은 섬세하고 아로마틱하며 

우아하다는 평을 듣는다. 와인 생산의 역사는 1847년으로 거

슬러 올라간다.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쉬라즈와 리슬링 

포도밭을 구경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호주 화이트 와인에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히며, 특히 수준 높은 리슬링을 생산

하기로 유명하다. 

호주 주요 와인 산지

클레어 밸리 포도밭 수확 작업 중인 이든 밸리 포도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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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asdale Vineyards Pty Ltd
브레스데일 빈야드

브레스데일은 호주 와인 역사상 두 번째로 오래된 와이너리이다. 1850년 프

랭크 포츠(Frank Potts)가 설립하였고 현재 6대째 가족경영을 유지하고 있

다. 이들은 남호주의 브리머 강(Bremer River)이 흐르는 랑혼 크릭에 자리를 

잡고 강 유역의 풍부한 수자원, 비옥한 토양, 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양질

의 포도를 길러낸다. 그리곤 ‘최소한의 와인메이킹 기술로 포도와 토양의 특

징을 살려 와인을 양조한다’는 철학으로 와인을 생산한다. 수입사LB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GOLD The Wise One Tawny
BRONZE Frank Potts

2022 수상 와이너리 Ⅰ

Brown Brothers 브라운 브라더스

브라운 브라더스는 브라운 패밀리 와인 그룹(Brown Family Wine Group)에 

속한 와인 브랜드다. 현재 브라운 브라더스의 4대 후손인 캐서린 브라운이 

수석 와인 메이커로서 약 60개 이상의 다양한 와인을 출시해 세계 각국에 선

보이고 있다. 출시 당시 젊은 소비자의 사랑을 듬뿍 받아 선풍적인 인기를 끈 

모스카토 와인은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

들은 오늘날 호주를 대표하는 모스카토 브랜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사 금양인터내셔날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Brown Brothers Patricia Shiraz
SILVER Brown Brothers Moscato & Sauvignon Blanc
BRONZE Brown Brothers Patricia Chardonnay
BRONZE Brown Brothers Moscato Rosé

Dandelion Vineyards 단델리온 빈야드

엘레나 브룩스(Elena Brooks)는 와이너리에서 일하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

연스레 와인을 알게 되고 와인 메이커가 된다. 이후 자신의 와인을 빚기 위

해 마음 맞는 동료들과 함께 와이너리를 설립한다. 23세라는 매우 어린 나이

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잡지 ‘디캔터’로부터 상을 받으며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단델리온은 민들레를 뜻한다. 이들의 와인은 소원을 담고 날아

가는 민들레 씨앗처럼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젊고 감각적인 스타

일로 와인을 빚으며 현재는 맥라렌 베일, 이든 밸리, 아들레이드 힐스 지역

까지 포도밭을 확장하며 성장하고 있다. 수입사 비노킴즈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Lioness of McLaren Vale Shiraz
SILVER Firehawk Farm Shiraz

브레스데일 양조장

Brothers in Arms Vineyards 브라더스 인 암스 빈야드

1882년 윌리엄 폼비가 랑혼 크릭의 메탈라 빈야드를 소유, 1891년 그의 아들 

아서가 포도밭을 일군 뒤 1998년부터 브라더스 인 암즈라는 이름으로 와인

을 빚기 시작한다. 현재 와이너리의 주인인 가이 아담스가 부인과 함께 와이

너리를 경영하고 있다. 이들 와인은 와인 평론가 제임스 할리데이에게 수년

간 최고점을 받으며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았으며 KWC에 꾸준히 참가해 메

달을 수상했다. 특히 KWC 2021에서 명예의 트로피 레드를 거머쥐며 한국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Formby’s Run Shiraz

De Bortoli Wines Pty Ltd 드 보톨리 와인즈

1928년 Vittorio De Bortoli에 의해 설립된 드 보톨리는 약 90년간 가족 경영 

와이너리로서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Vittorio의 아들인 Deen De Bortoli는 

15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와이너리에 일을 하기 위해 떠난다. 이후 와이너리

를 확장시켰고 70년대 호주 와인붐과 맞물려 큰 성장을 이룬다. 드 보톨리의 

노블 원이 1992년과 2004년에 IWC(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

에서 베스트 보트리티스 와인으로 선정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22 코리아와인챌린지에서 트로피 스위트, 베스트 호주를 모두 수상하며 

한국인의 입맛에도 맞는 와인임을 입증했다. 수입사 아베크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TROPHY SWEET De Bortoli Vat 5 Botrytis Semillon
BEST AUSTRALIA De Bortoli Noble One Botrytis Semillon
GOLD De Bortoli Family Selection Brut Cuvee
SILVER De Bortoli 17 Trees Pinot Grigio
SILVER De Bortoli Petit Moscato
SILVER De Bortoli The Estate Vineyard Pinot Noir

Haselgrove 하셀그로브

하셀그로브는 1981년에 설립된 부티크 와이너리다. 쉬라즈로 유명한 맥라렌 

베일에 자리하고 있다. 10ha가 넘는 까베르네 소비뇽, 마타로, 쉬라즈 포도

밭을 각각의 블록으로 관리하여 신선한 포도를 재배한다. 이 포도는 와인의 

복합적인 풍미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하며 견고하고 우아한 레드 와인을 

생산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한다. 와이너리의 대표 크리스토프 포렐과 

와인 메이커 알렉스 셰라는 당해 빈티지와 떼루아를 와인에 녹이기 위해 최

선을 다한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Staff Chardonnay
SILVER First Cut Cabernet Sauvignon

오너 GUY ADAMS

오너 엘레나 브룩스

브라운 브라더스 포도밭

하셀그로브 포도밭

드 보톨리 와인즈 셀러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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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rloom Vineyards 에어룸 빈야드

와인 메이킹을 공부하던 엘레나(Elena)와 자르 브룩스(Zar Brooks)는 맥라

렌 베일을 방문 후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설립한 것이 에어룸 

빈야드이다. 자르 브룩스와 엘레나는 훌륭한 와인을 만들어 다음 세대로 와

이너리를 넘겨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완벽하게 와인을 양조하고 있

다. 이들은 호주의 단델리온 빈야드와 시스터스런 역시 운영하며 다양한 호

주 와인의 개성을 보여 준다. 현재는 맥라렌 베일 이외에도 아들레이드 힐스, 

바로사 밸리, 쿠나와라 등 호주의 유명 산지에 포도밭을 확장하며 변화를 추

구하고 있다. 수입사 미수입

수상 와인리스트

GOLD Heirloom Adelaide Hills Pinot Noir
GOLD Heirloom Adelaide Hills Chardonnay
SILVER Heirloom McLaren Vale Shiraz
BRONZE Heirloom Cristal Castle Chardonnay

Hewitson 휴잇슨

휴잇슨 와이너리는 1988년 바로사 밸리의 중심지에 설립되었다. 이곳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포도 나무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바로사 

밸리, 이든 밸리, 맥라렌 베일, 아들레이드힐스에서 포도를 수확하여 밸런스, 

구조감, 집중도, 힘에 중점을 두고 와인을 양조한다. 이 와이너리의 총 감독

인 Dean은 호주의 이름난 Roseworthy Agricultural College에서 와인양조 

학위를 취득했으며 UC Davis에서 공부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와인 산지들

을 돌아다녔다. 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휴잇슨 와이너리는 더 좋은 퀄

리티의 와인을 만들기 위해 현재까지도 노력하고 있다. 수입사 젠니혼주류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Le Secateur
SILVER Miss Harry

Kellermeister 캘러마이스터

바로사의 부티크 와이너리 캘러마이스터는 1976년 랄프 존스(Ralph Jones)

에 의해 설립되었다. 영국인 아버지와 독일인 어머니를 둔 그는 어머니를 기

리기 위해 캘러라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 와이너리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제임스 할리데이 '5 스타 와이너리'에 선정되기도 했다. 호주 내 와인 생산자

의 단 7% 만 선정된다고 하니 비록 와이너리 규모는 작을지언정 그들의 위

상은 높기만 하다. 2012년, 랄프 존스가 은퇴할 무렵 마크 피어스(Mark 

Pearce)는 랄프 존스의 제안에 응하여 캘러마이스터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그 명성을 이어 가기로 한다. 이후 캘러마이스터의 아이콘 와인인 와일드 위

치 쉬라즈가 영국의 IWC 대회에서 “Best Shiraz in the World”를 수상하면

서 캘러마이스터는 새로운 챕터를 꿈꾸게 된다. 수입사 바쿠스

수상 와인리스트

SILVER Kellermeister Wombat General Riesling

Kirrihill Wines 킬리힐

킬리힐(KIRRIHILL)은 남호주 클레어밸리 포도밭의 특성을 잘 살려 고급와인

을 생산하는 부티크 와이너리이다. 1998년에 숀에드워즈(Sean Edwards)와 

롭 스탠웨이(Rob Stanway)가 설립하였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의 뛰

어난 품질의 와인을 양조하고자 했다. 그들은 스코버스 빈야드(Schobers 

Vineyard)와 슬레이트 크릭(Slate Creek), 이 두 개의 포도밭에서 포도를 재

배하여 고품질 와인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킬리힐은 낮에는 

따뜻한 날씨 그리고 밤에는 시원한 날씨로 클레어 밸리의 기후적 특색을 포

도에 담아내고 있다. 킬리힐은 다양한 레인지의 와인을 제공 함으로써 프리

미엄 와인부터 데일리와인까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와이너리로써 소비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 수입사 유와인

수상 와인리스트

BRONZE Regional Riesling

오너 Dean 킬리힐의 포도밭




